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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9월 4일(일)
총 2매

담당
부서 체육진흥과 담당자

∙생활체육팀장 김형헌 ☎440-4081
∙담 당 자 손봉상 ☎440-4083

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뤄 경기를 치르느 국내 최초의 어울

림 축전이 인천에서 개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일과 4일 남동체육관, 문학주경기장, 인

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 공촌유수지체육시설 파크골프장, 제이블볼링장

에서 ‘제1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15개 

시·도 7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해 생활체육을 즐기는 자리다.

어울림 축제의 인천 개최는 장애인 체육 발전에 대한 인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지난 7월 취임과 동시에 시민 중에

서는 가장 먼저 장애인 체육인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편견과 

차별 없는 인천’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은 남복(남자선수 복식), 여복(여자선수 복식), 

제1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인천서 개최

- 9월 3일~4일 양일간 남동체육관에서 개최 - 

- 15개 시·도 700여명 선수단 참가 … 7개 종목 승부 겨뤄 - 



- 2 -

혼복(혼성 복식)과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팀을 이루는 복식

경기로,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을 기피 대상이 아닌, 함께 즐길 수 있

는 존재로 인식하기 위해 기획·추진됐다. 

3일 남동경기장에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유정복 시장, 조용만 문화

체육부 차관,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동반 입장해 스포츠로 하

나 되는 생활체육대축전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할 대상은 장애가 아닌 장

애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면서 “국내 최초의 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

을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또“인천이 편

견과 차별이 없는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4일까지 배드민턴·탁구·볼링·파크골프·당구·수영·

창작댄스 등 7개 종목대회와 고카트·조정·레이저사격·닌텐도스위

치·체력인증센터·시각장애인볼링 등 14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